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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개막을코앞에두

고쇼트트랙여자대표팀코치로부터손찌

검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던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21한국체대사진)가 혼란

스러운마음을다잡고 금빛 질주를 준비

하고있다

빙상 팬들은 지난 18일 씁쓸한 소식을

접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 심석

희가코치로부터폭행을당해선수촌을이

탈했다가복귀했다는뉴스였다

심석희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3

000m 계주금메달을비롯해 1500m 은메

달 1000m 동메달을목에걸면서한국여

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로 떠올랐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앞두고유력한

금메달후보로손꼽히는에이스다

이런 심석희가훈련에만집중해도모자

랄판에코치로부터손찌검을당해선수촌

까지 이탈하는 힘겨운 상황을 겪은 것에

대해팬들은공분했다

결국 대한빙상경기연맹은해당 코치를

영구제명했고 심석희는 혼란스러운 마음

을진정하고대표팀에합류해훈련에몰두

하고있다

심석희는 최민정(성남시청)과 함께 한

국여자쇼트트랙의 쌍두마차로 금빛 사

냥을이끌핵심선수다

우리나라선수단이이번평창대회에서

기대하는 금메달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절반이상을남녀쇼트트랙대표팀이책임

져야한다

여자쇼트트랙은세계최강전력인만큼

심석희와최민정이나란히개인전에서 금

빛 수확에 나서고 계주에서 우승을 이끌

면최대 4개이상의금메달도점쳐볼수있

다

두 번째 올림픽에 도전하는 심석희는 7

살때 5살많은오빠를따라스케이트장을

찾았다가 쇼트트랙에 입문했다 본격적으

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심석희는 단숨에

유망주로인정받았다

오륜중에재학중이던 2012년 오스트리

아에서 열린 동계 유스올림픽에서 2관왕

을 차지한 심석희는 그해 호주 멜버른 세

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종합 우

승을 따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시니어 무

대에 첫선을 보인 20122013시즌 6차례

월드컵에서는모두금메달을따내돌풍의

주인공이 됐고 일찌감치 스타 탄생을 알

렸다

고등학생신분으로처음도전한 2014 소

치동계올림픽에서심석희는 17살에올림

픽금메달리스트의영광을맛봤다

심석희는 175의 큰 체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와 빠른 스피드가 장점이다

여기에체력도좋아서아웃코스를통한추

월능력역시강점이다

이번대회에서심석희가주의해야할점

은 상대국의 몸싸움 견제다 무엇보다 한

국의최대 라이벌로 꼽히는중국이요주

의대상이다

심석희는지난24일열린평창동계올림

픽결단식에참석해밝은표정으로동료들

과웃고장난을치고기념셀카도찍는등

활기를되찾은모습을보여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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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보고있나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16강전에서

정현(29위한국체대)이 노바크 조코

비치(13위세르비아)를 꺾은 뒤 TV

중계 카메라 위에 적어 화제가 된 문

구다

정현은당시기자회견에서 삼성증

권 시절 김일순(사진) 감독님과 약속

했다며 팀이 해체되고 감독님 마음

고생이 심하셔서 이렇게나마 위로해

드리고싶었다고설명했다

현재경기도시흥Han 테니스아카

데미에서 유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김

일순(49) 감독은 팀 해체 얘기가 나

온 것이 (정)현이가 고3 때인 2014년

이었다고 회상하며 그때 현이에게

는 우리가잘하면계속갈수있다고

얘기를했는데현이는그걸실제로믿

고열심히했다고돌아봤다

그런데 마침 그해에 정현이 챌린저

대회에서우승하는등좋은성적을내

기시작했다는것이다

현이가 이 정도 하면 되나요라고

물어왔다 그래서 야 이걸로는안돼

적어도 그랜드 슬램 8강은 가야지라

고지나가는말로둘러댔다

어쩌면그때그이야기에한국인최

초로 메이저 8강에 오른 정현이 카메

라에 대고 김 전 감독에게 마치 보셨

죠 이제진짜 8강에갔어요라고말하

듯이사인을한것이라는설명이다

김 전 감독은 그 이후에는 현이도

팀해체를받아들이고사실을다알았

지만 처음에는 좋은 성적을 내면 다

시 모일 수 있다

고 믿었다고 털

어놓으며 물론

처음에는다음진

로가정해지지않

아서어려운상황

이기도했지만서

로 신뢰가 있었고 각자 위치에서 잘

하고있기때문에팀해체에대해서그

렇게 오래 담아두지는 않았다고 설

명했다

김일순 전 감독은 1980년대 후반부

터 한국 여자테니스 간판스타로 활약

했다

주니어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당시 세계

랭킹 6위헬레나수코바(체코)를물리

치고 16강까지 올랐던 경력이 있다

또 1986년과 1990년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5개를 획득하는 등 한국 여자

테니스를대표하는인물이었다

김전감독이정현을처음만난것은

정현이중3때인 2011년이다

그는 가르치는 것을 워낙 빨리 받

아들이고변화속도도남달랐다 어릴

때도공을치는임팩트가좋았고영리

한 경기 운영도 돋보이는 선수였다

며 키가 170정도라작았는데고1

고2 그사이에 15가훌쩍크면서 185

를 넘었다 스텝이나 스윙 쪽이 그

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정신력이

좋은 선수라 뭔가를 받아들이고 변화

하는부분이뛰어나다고평가했다

연합뉴스

정현 캡틴 보고 있나의 캡틴김일순감독

열심히하면팀해체안된다하니

챌린저대회우승하고오더라고요

토마스바흐(맨오른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

원장이 30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진부역에서 자원

봉사단원의환영을받으며활짝웃고있다 연합뉴스

심기일전

평창온바흐 IOC 위원장

쇼트트랙심석희 폭행 이탈 논란 딛고훈련몰두

최민정과쌍두마차계주등금메달 4개 합작기대


